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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기관평가 관련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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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mi Park1), Soong-nang Jang2), Jae-hee Kim3)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간호사가 느끼는 JCI관련 직무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을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본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03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sion 21.0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결과 일반적 사항으로 종교가 있거나 직업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와 JCI 관련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JCI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으며, 이중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JCI 경험횟수와 JCI 관련 직무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는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중요한 변수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의 이직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국내의료
기관 인증제, 국제의료기관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만 하는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간호부서 및 의료기관은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간호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국제의료기관평가,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간호사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job stress, JCI-related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who are working in general hospital. The participants were 303 selected nurses. Data were gathered 
from April 7th to 12th, 2015.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Scheffe post-hoc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above-mentioned findings confirmed that job stress and JCI- related job stress were two major 
variables for the turnover intention of the nurses. Therefore it's required to take legal measures to 
improve the stress management of nurses who continue to be subject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health care accreditation in the future, and the departments of nursing and medical institutions should 
try to boost the efficienc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and the quality of nursing to weaken their 
turnover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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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의료 환경은 의료기관 수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양해지며, 의료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제

화 등으로 의료기관 경쟁이 심화되면서, 차별적 경쟁 우위가 없는 의료기관은 존속이 어려워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인증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영과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료 

홍보 및 의료시장의 비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국제인증평가제 중 하나인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

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의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

를 위한 JCI의 영향력이 알려지면서 국내 많은 병원에서 JCI 인증을 받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2]. 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하여 병원 조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 자원인 간호

부서는 평가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부서로 평가 기간 동안 업무가 가중되고, 경우에 따

라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내는 결과물 등으로 인해 많은 간호사가 평가 제도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

기도 했다[3].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지며 간호사의 직급 고하를 막

론하고 심지어는 평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부서를 떠나거나 사직하고 싶다는 충동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4]. 또한 국제의료기관평가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는 타 직종에 비

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1] 나아가 이런 직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직무소진

을 경험하고 직장을 떠나고자 하는 이직의도가 높아진다[5].

간호사들의 이직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부족이라는 현상에 직접 작용하

여 간호사의 업무량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남아있는 다른 간호사의 이직을 초래하게 된다. 더

불어 구성원이 이직에 의해 조직을 이탈하게 되면 양질의 인력확보가 위협받게 되며, 새로운 인력

의 선발, 훈련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조직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새로 선발된 인력은 경험 있는 직원보다 사고나 실수가능성이 높고 신규 직원을 모집, 채용,

훈련하는 비용은 기존 직원을 유지하는 비용을 훨씬 상회하게 되므로, 보건 경제학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그러므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라는 상황에서 조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량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지니고, 조직을 위해 기꺼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1].

지금까지 연구된 국제의료기관 평가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과 태도

에 미친 영향 연구[1], 간호사의 국제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간호업무성과, 직무스트레스 및 소

진과의 관계[7], 국제의료기관 평가를 경험한 임상간호사의 조직몰입 영향요인[1], JCI 인증이 내부 

직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도에 미치는 영향[2] 등이 있었다.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 

평가로 인한 업무 과부하는 직무스트레스를 높인다고 하였고[3], 이는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요인으

로 작용하며, 직무스트레스가 정신적 소진 등으로 전환될 때 부정적 태도로 이어져 이직의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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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고 하였다[8]. 그러나 국제의료기관평가를 경험하는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보다 

확장된 영향력으로서 이직의도에까지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기에 이를 확인하는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의료기관평가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서 가장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이 국제의료기관평가 시행과 관련된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국제의료기관평가의 안정적 정착과 간호사들의 평가와 관련된 직

무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는 양적,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제의료기관평가를 경험한 임상간호사의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서울에 위치한 E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국제의료기관평가를 경험한 임상 간호사로 

선정하였다. 단, 국제의료기관평가를 경험하지 않은 입사경력 3개월 미만의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G-power 3.1을 이용하여 최소 필요 표본 수는 252명이 산출 되었다[9]. 탈락의 가능성을 고려하

여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배부된 설문지 중 최종적으로 30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

다.

2.3 연구도구

1) JCI 관련 직무 스트레스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는 Jang(2012)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5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Kim (2012)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 = .86이었으

며[9],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 = .87로 나타났다.



JCI-Related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in Korea

Copyright ⓒ 2018 HSST770

2)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현재의 조직을 떠나기 위해 다른 조직을 찾거나 이동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였

다[10]. 본 연구에서는 Lawler(1983)가 개발하고 Park (2002)이 간호사에 맞게 수정 보완한 도구

[11]와 Kim(1994)가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구[12]를 통합해 Kim (2007)이 재구성한 도구[13]를 사

용하였다. Kim(2007)의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 =

.84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기간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며 JCI 인증을 획득한 E 대학병원에서 2015년 4월 6일부터 4월 12일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입사경력이 3개월 이상이고 JCI 인증평가 경험이 있으며,

일반병동, 특수병동,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의 추출하였다. E 대학 부속병원 기관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간호부의 협조를 얻어 일반병동, 특수병동, 외래의 수간호사를 통해 

21개 병동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각 병동의 인력 수에 따라 배부된 설문지는 일정 기

간 이후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E 대학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쳤으며, 승인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에 자필로 서

명을 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수

집하여 익명으로 코딩 한 후 정리 및 분석하였다.

2.6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정리와 통계처리는 SPSS WIN versio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는 빈도,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무스

트레스,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 이직의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JCI 관련 직무 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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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는 연령, 경력, 직위, 근무부서, 근무형태,

JCI로 인한 연장근무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07, ρ=.048). 경력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59, ρ=.001).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3년 이상~10년 미만 간호사가 3년 미만 간호사보다 JCI 관련 직무스트레

스가 높았다. 직위에 따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3.71, ρ=.026),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일반 간호사가 수간호사 이상보다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근

무부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3.85, ρ=.022),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일반병동 

간호사가 외래 간호사보다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았다. 근무형태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17, ρ=.006).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근무형태에 따라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상근직 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JCI로 인한 연장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JCI 관련 직무스

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8, ρ=.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경력, 직위, 수입, 근무부서, 근

무형태, JCI 기간 근무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남자가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

다(t=2.01, ρ=.045). 연령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0.87, ρ<.001).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20~40세 미만이 40세 이상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상태에 따라 미혼이 

35.85(±6.45)점, 기혼이 33.17(±6.11)점으로 미혼이 기혼보다 이직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51, ρ=.001). 경력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6.30, ρ<.001),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3년 이상~5년 미만이 3년 미만, 10년 이상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직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88, ρ<.001).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일

반간호사나 책임간호사가 수간호사 이상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수입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F=4.25, ρ=.015).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200~400만원 미만이 400만 원 이상 

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무부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9.44, ρ

<.001).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이 외래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 근무형태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6.71, ρ<.001). Scheffé 사후 검증 결

과 3교대가 2교대나 상근직보다 이직 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JCI 기간 근무형태는 

Day 외 근무가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7, ρ=.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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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CI-Related Job Stress

[표 1]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                                                                 (N=303)

Variable
JCI-Related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N M±SD
t or

F
ρ M±SD

t or
F

ρ

Gender
M 5 19.60±3.60

1.60 .110
35.02±6.42

2.01 .045*

F 298 17.00±3.16 29.20±6.22

Age
20~under 30 145 19.73±3.44

3.07 .048*
36.26±5.91

10.87 〈.001***30~under 40 119 19.77±3.60 34.56±6.51
over 40 39 18.23±4.02 31.08±6.68

Mari
married 198 19.80±3.54

1.62 .106
35.85±6.45

3.51 .001**

single 105 19.10±3.70 33.17±6.11

Religion

Christian 114 18.98±3.70

2.03 .110

33.84±7.00

2.57 .055
Catholic 39 19.69±3.32 34.31±6.13

Buddhism 24 20.71±3.58 36.79±5.45
atheism 126 19.81±3.56 35.74±6.08

Edu.
College 72 19.93±3.44

1.39 .250
36.11±6.27

1.69 .186University 210 19.34±3.73 34.61±6.40
Master 21 20.43±2.69 34.00±7.39

Career

Less than 3 years 65 18.35±3.44

5.59 .001**

34.55±5.82

6.30 〈.001***Less than 3 ~ 5 37 20.92±3.14 38.41±6.02
Less than 5 ~ 10 100 20.15±3.37 35.49±6.32

over 10 101 19.24±3.85 33.33±6.64

position
General nurse 281 19.63±3.57

3.71 .026*

35.25±6.34
9.88 〈.001***Charge Nurses 12 20.25±3.91 34.42±6.49

Head Nurses 10 16.60±3.13 26.30±3.13

Pay
200 ~ 300 150 19.43±3.37

1.52 .222
35.17±6.02

4.25 .015*300 ~ 400 134 19.86±3.81 35.23±6.81
Over 400 19 18.42±3.78 30.79±6.09

Part
General ward 176 19.86±3.53

3.85 .022*

35.92±6.41
9.44 〈.001***Special ward 87 19.60±3.58 34.63±6.65

Outpatient 40 18.13±3.74 31.18±4.66

Working
3 shift 201 19.89±3.45

5.17 .006**

36.32±6.39
16.71 〈.001***3 shift 42 19.83±3.54 33.36±5.14

Full-time 60 18.23±3.89 31.35±5.91
JCI due to

stress
have 291 19.69±3.57

3.38 .001** 35.03±6.48
1.42 .156

none 12 16.17±2.69 32.33±5.52

JCI related
work

Day 170 19.66±3.71
.57 .570

34.09±6.05
-2.57 .011*

etc 133 19.42±3.47 35.99±6.81

* ρ<.05, ** ρ<.01, *** ρ<.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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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이직의도와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이직의도의 설명력은 56.5%로 나타났으며(F=23.20, ρ<.001),

변수 중 종교(β=.392, ρ=.042), 직업 만족도(β=-1.185, ρ=.004), 직무스트레스(β=.448, p<.001), JCI 관

련 직무스트레스(β=.448, ρ<.000), JCI 경험 횟수(β=1.636 ρ=.023)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종교가 있거나 직업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

가 높을수록, JCI 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의 설명력은 

25.6%로 나타났으며(F=6.59, ρ<.001), 변수 중 경력(β=.855, ρ=.007), 직무스트레스(β=.196, ρ<.001),

JCI로 인한 연장근무 경험(β=2.236 ρ=.023)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이 많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JCI로 인한 연장근무 경험이 있을수록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

[Table 2] The effect of Turnover Intention, JCI-Related Job Stress

[표 2] CI 관련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303)

Variable
Turnover Intention JCI-Related Job Stress

β(SE) ρ β(SE) ρ
Age -1.140(.627) .070 -.861(.454) .059

Gender
-1.867
(2.037)

.360
-1.183
(1.483)

.426

Mari .505(.706) .475 -.158(.515) .760
Religion .392(.192) .042* .152(.140) .277

Edu. -.558(.525) .289 .358(.382) .350
position -.658(.737) .373 -.484(.536) .367

Pay .582(.525) .269 .095(.383) .805
Part .138(.522) .792 -.389(.380) .306

Career -.247(.436) .572 .855(.314) .007**

Job satisfaction
-1.185
(.414)

.004**
-.265
(.301)

.380

Work -.605(.498) .225 -.383(.362) .291
Stress .448(.048) <.001*** .196(.033) <.001***

JCI due to stress .488(.081) <.001***

Work -.734(1.354) .588 2.236(.978) .023*
JCI 1.636(.714) .023* -.415(.520) .425
Day -.919(.621) .140 .573(.451) .205

Adj. R2 .565 (p<.001), F=23.20) .256 (p<.001), F=6.59)

* ρ<.05, ** ρ<.01, *** ρ<.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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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국제 의료기간 평가를 경험한 간호사의 JCI 관련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를 분석하

여 간호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이직의도를 줄일 수 있는 양적, 질적 발전

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되었다.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14]과 일치하였

다. 이는 정해진 시간 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간호사의 업무 특성상 업무 시간

에 비해 휴식시간이 부족하며, 의료기술 발달과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환자 

수는 증가하지만 이에 반해 간호사 인력은 부족하여 간호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의료기관 인증제나 JCI 등의 주기적 평가 또한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직무만족[15] 의료기관 근무자들의 인식 및 태도를 연구

한 결과 의료기관 인증제 이후 인센티브가 지급되어 왔으나 병원 근무자들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이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였다[16]. 국제의료기관평가를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이 받지 않은 직원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1] 이 연구

를 지지해주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간호사의 직

무스트레스를 완화, 즉 간호 인력의 충원으로 개개인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의료기관 인증제나 

JCI 등의 추가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해소책으로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이직의도 정도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직의도 결과는[7, 17] 본 연구와 유사

하다. 이렇게 이직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대 사회는 취업난으로 인해 구직이 어려울 뿐 아

니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더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는 성별, 결혼상태, 학력,

직위, 근무형태, JCI로 인한 연장근무 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 중 남성보

다 여성이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대상자 중 여성이 대부분인 걸 감안하면 

이 결과는 특별히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간호사를 중심으로 직장인 스트레스를 분석한 연

구에서는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과중한 업무가 직무스트레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18].

직위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는 일반간호사가 수간호사 이상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

아[19] 본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일반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근무 형태에 따라서는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가 2교대나 상근직 근무를 하는 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 중 3교대를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가 많은걸 감안해야 하며 교대근무 자체가 상근직보

다는 불규칙한 생활패턴 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JCI로 인한 연장근무 

경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는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간호사가 연장근무를 한 경험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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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은 근무시간과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이므로 연장 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직무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JCI가 직원들의 인식 및 태도에 미친 영향에서 평가 전 후 모두 30세 미만이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한다[18]. 그러나 간호사의 국제의료기관평가에 대한 인

식, 간호 업무 성과 연구[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JCI로 인한 연장근무 경험에 

따라 연장근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없는 간호사보다 JCI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Yang과 Choi(2014)의 연구에서는 연장근무 경험은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1]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직무스트레스나 JCI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연구마다 다

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은 간호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근무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JCI와 관련된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간호사들

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중 직무요구와 보상 부적절이 직무스트레스 요인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업무환경을 개선하

고, 인력을 충원하며, 임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보상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JCI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JCI 경험 횟수 또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적인 

측면이나 병원홍보차원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JCI를 받도록 하는 전략

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인증제에 비해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CI

관련 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추가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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